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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산업 및 기술 동향

1  2016년 세계 발사체 발사 현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산업정책동향, 정책, no.299, 17.06.20)

□ 2016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총 85회 발사체 발사

 2016년 발사체는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인도, 일본, 이스라엘, 북한을 

통해 총 85회(민수부분: 48회, 군수부분: 16회, 상업부분: 21회) 발사가 이루어짐

 o 미국과 중국은 각각 22회로 가장 많이 발사하였고, 러시아가 17회로 세번째

  - 상업 발사 시장에서는 미국이 가장 많은 11회 발사 수행, 유럽이 8회, 

러시아가 2회 수행

   ‣ 미국 NASA의 국제우주정거장에 물자 수송 임무 발사 4회와, 스페이스X사가 

5회의 정지천이궤도(GTO)1)에 대한 발사 서비스 수행

<2016년도 발사체 발사 현황>

 o 21회의 상업 발사 서비스 매출은 총 약 25억 달러 예상

  - 2016년도의 상업 발사 서비스 매출은 작년 22억 달러에서 증가한 수치

   ‣ 미국 11.85억 달러, 유럽 11.52억 달러, 러시아 1.3억 달러 차지

1) 정지천이궤도(Geo stationary(geosynchronous) transfer orbit, GTO) : 인공위성의 궤도의 일종이다. 정지 궤도에 
이르는 중간 단계의 궤도로서 지구에서 가깝게는 250km, 멀게는 35,786km의 타원형이다. 일단 천이궤도에 진입한 
인공위성은 아무 동력 없이 순전히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라 관성만으로 돌게 된다. 이후 원지점에서 원지점모터
라는 추가동력을 사용, 원형의 정지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이때 위성은 원하는 목표로 수평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을 
표류 궤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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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최근 16년 기간 동안 총 1,157번(연평균 72회)의 발사가 이루어짐 

  - 2014년 92회로 가장 많은 발사가 이루어졌으며, 2004년은 54회로 가장 

적은 발사가 이루어짐

  - 상업 발사를 살펴보면 최근 16년간 총 336회(연평균 21회)가 이루어짐

   ‣ 최근 미국은 저궤도 수송을 민간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국

산업체에서는 수백에서 수천 기에 이르는 소형위성을 활용한 통신 

및 우주 인터넷 사업을 추진

   ‣ 현재까지의 추세를 보면 최근 5년간 평균 정도의 상업 발사 수를 유지 중

 <연도별 발사 현황>

2  항공우주산업에서 스타트업의 등장과 활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산업정책동향, 정책, no.300, 17.06.20)

□ 항공우주산업의 높은 부가가치가 주목받아 점점 항공우주기술 민간으로 확산 추세

 항공우주산업은 과거 정부 주도하의 발전, 막대한 투자 필요, 장시간 연구 

기간으로 인한 낮은 성공가능성이라는 장애요소로 타 산업에 비하여 기업 

진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탈피하고 높은 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 중

 o 각국은 항공우주기관 기술들을 필요기업들에게 전파하여 항공우주기술이 

민간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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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 분야에 비교적 다양한 기업들이 생기고 있으며, 특히 스타트업들이 

항공우주산업에 진출하기 시작

  - 항공우주산업에 등장한 스타트업의 형태는 크게 두가지임

   ‣ 기존 항공기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 개발 사업

     (예)영국의 스타트업인 라이트 일렉트릭(Wright Electric)사는 미국의 전기 

비행기 개발사 칩에이츠사와 협력하여 전기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는 

여객기(150인승, 최대 2,092km) 개발 중

   ‣ 막대한 부를 지닌 기업인이 창업하여 항공우주산업으로 진출하는 방법

     (예)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창업자인 폴 앨런은 2011년 스트라토론치

(Stratolaunch)사를 창업하여 로켓 발사용 거대 비행기‘록(Roc)’(날개폭 

117.3m, 본체 길이 72.5m, 높이 15.2m)을 개발중으로 최대 453kg 상당의 

로켓을 싣고 해발 10,668m 상공까지 올라가 로켓을 발사하여 인공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용도

 

<스트라토론치사 ‘록(Roc)’ 항공기>

 o 기존 항공우주산업은 기존의 항공기를 개선하는 것이 주된 발전 방식이

었으나, 스타트업들은 기존의 틀을 깨는 신개념항공기 개발에 주력하거나 

기존에 실패했던 방식을 완전히 개선하려고 노력하여 항공우주분야 시장과 

기술을 선도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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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도자료

1  한미일 등 5G 28GHz 이니셔티브 공조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5768, 17.06.16.)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정부와 삼성전자, LG전자, 

인텔, 에릭슨, 노키아 등 모바일 글로벌 제조업체는 2017년 6월 11일

부터 6월 12일까지 캐나다 나이아가라 폴스에서 개최된 제2차“28㎓ 

이니셔티브 워크숍2)”에서 28㎓ 대역(26.5~29.5㎓) 5G 글로벌 시장 확산을 

위한 공조방안에 합의

□ 8㎓ 대역 이용계획 발표 및 28㎓ 주파수 대역 이용 확산 방안을 논의

 o 제2차 워크숍에서는 이미 28㎓ 대역 이용계획을 발표한 한·미·일 3

국 정부 외에 캐나다, 싱가포르 주파수 정책담당자와 표준화기구, 제조

업체 30여명이 참석하여 28㎓ 주파수 대역 이용 확산 방안을 논의

  - 28㎓ 대역은 미국이 2016년도에 버라이즌과 AT&T 등 주요 이통사에  

상용화 주파수로 공급하였고, 우리나라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일본 또한 2020년에 개최될 

도쿄 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목표로 28㎓ 대역의 5G 기술을 개발

  - 우리나라는 금년 초 발표된“K-ICT 스펙트럼 플랜”을 소개하고 

2017년 말까지 28㎓ 대역 기술기준 초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는 

등 국제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미국·일본과 기술기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함

  - 또한, 28㎓ 대역을“5G 프론티어 대역(Frontier Band)”으로 명명하고 

5G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시장 확산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유럽의“5G 파이오니어 대역(Pioneer Band)”인 26㎓ 대역(24.25~27.5㎓)과 

함께 3GPP3)에서 연내 주파수 밴드플랜으로 완료될 예정

2) 28㎓ 이니셔티브 워크숍 : 한국, 미국, 일본 정부 관계자와 산업체가 5G 상용화 주파수로 추진 중인 28㎓ 대역의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제1차 워크숍(‘16.12.14)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음

3) 3GPP(3rd Generation Partnerhip Project) : GSM, WCDMA, GPRS, LTE 등의 무선 통신 관련 국제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1998년 12월 창설된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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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울러, “28㎓ 이니셔티브 워크숍” 운영을 위한 전체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워크숍 발표 자료의 이력관리, 28㎓

대역의 시범서비스 현황과 5G 기술에 대한 최신동향 제공 등을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온라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부 관계자 및 

산업체 간 정보 공유 및 홍보 확산을 지원

 o 국립전파연구원 유대선 원장은 “한·미·일에 이어 캐나다, 싱가포르 

등 28㎓ 대역을 이용하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5G 글로벌 생태계 

구축 촉진을 위해 주요국들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힘

  - 제3차“28㎓ 이니셔티브 국제워크숍”은 올해 12월 초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


